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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증가함으로써 우

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17년 707만 명으로 

총인구의 13.8%를 차지하였고, 2019년에는 14.9%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33년에는 2배, 2067년

에는 총 인구의 46.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 특히 여성노인의 기대수명이 84.5년으로 남성의 

77.6년보다 높기 때문에 여성노인이 혼자 사는 가구 수

가 85.6%로 남성보다 4배 이상 높다(Statistics 

Korea, 2019).

이런 혼자 사는 여성노인들인 경우 평생 의지해 온 

배우자가 없을 뿐 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부

양의무의 약화로 혼자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주변 환경

과의 관계를 유지·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

다(Choi, 2015). 그리고 이들은 노화로 인한 신체 기

능의 쇠락과 만성질환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

고(Bae, 2014) 경제적 능력 및 역할의 상실로 빈곤의 

악순환에서 쉽게 벗어나기 힘든 실정이다(Yang, 2012). 

또한 사회·문화적 제도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Choi, 2015)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과 같은 

사회적 빈곤층으로 선정되어(Orfila et al., 2006) 많

은 위험요소들을 중복적으로 지니고 있다(Han, Kang, 

& Lim, 2019). 따라서 각종 생활환경의 변화와 심리

적 불안 및 사회적 부적응으로 인해 우울에 쉽게 이환

되며(Choi, 2015), 남성보다 2배 더 높은 우울증상 경

험을(Kornstein et al., 2000) 호소하고 있다. 여성독

거노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의 주된 요인은 노화로 인한 

신체적 질병과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전달물질의 감소

(Tiemeier, 2003)로 인한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통제

의 감소,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별과 자녀의 독립으로 

인한 경제적 여건의 악화와 소외감 및 고립감(Cho, 

2013)으로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우울은 여성독거노인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인 자기효능감을 감소시켜 자기 자신을 회의

적이고 무가치한 존재로 느껴 각종 환경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 사로 잡혀 주어진 일을 실제보다 어렵게 생각하

여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된다(Han & Le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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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과 똑같이 주어지는 

과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저하되어 무력감

에 쉽게 빠짐으로써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

하는 경우가 많다(Song, Kim, & Yu, 2010). 따라서 

노년기의 우울은 노화 그 자체가 원인이 되기보다는 노

인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Song, Kim, & Yu, 2010)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인 

자기효능감(Bandura, 1977)을 증진시켜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동안 취약계층 여성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노인 대상 

우울 프로그램 메타분석에서 연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들이 독립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중재방법을 

시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Kim, Shin, & Seo, 2015).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1가지 활동보다 다양한 매체에 보

다 흥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중재하는 통합활동프로그램은 자유로운 분위기 아래에

서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보도록 하거

나, 신체접촉을 통해서 에너지를 끌어 올리도록 하여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자각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개인의 방어나 통제를 감소시킴으로써 감정이나 사고를 

용이하게 하여 집단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정적인 

심리를 정화시킨다(Yang, 2012). 이러한 변화가 자기

효능감을 올려주고 또한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서

들을 음악, 미술, 작업, 신체활동으로 표현함으로써 우

울이 감소하고 자기 효능감은 향상되어 자신을 이해하

는 방법을 알게 되고 새로운 잠재적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Song, Kim, & Yu, 2010). 그

러므로 경제적 능력과 역할의 상실, 배우자의 사망 등 

많은 상실에서 오는 삶에서 정신적 공허로 쉽게 고립될 

수 있는(Cho, 2013) 취약계층 여성독거노인들의 심리

적 변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예술매체가 가지는 독특한 

장점을 활용한다면 자신에게 내재된 창조 에너지를 끌

어올려 집단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고 능동적인 대

처를 함으로써 우울을 경감시키도록 유도할 수 있다

(Yang, 2012). 하지만 취약계층의 여성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통합활동요법을 적용하여 자기효능감을 증가

시키고 우울도 감소시킨 프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이다. 

Song 등(2010)은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우울하다고 

보고,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스트레스에 적절

히 대처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

울중재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해야 하는 주요 변수라고 

하였다.

최근 국가 정신보건사업에서는 비용 효과적인 1차 

예방을 강조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신간호학 중재 프로그

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상실의 주요대상인 취약

계층의 여성독거노인들의 정신건강을 향진시키기 위해 

통합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자기효능감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여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

전문간호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신간호중재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활동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취

약계층 여성독거노인의 자기효능감과 우울에 미치는 효

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3. 연구 가설

∙가설1. 통합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자기효

능감 점수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높아질 것

이다.

∙가설2. 통합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우울 

점수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낮아질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통합활동프로그램이 취약계층 여성독거노

인의 자기효능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은 대조

군을 둔 유사실험연구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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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의 D복지센터에서 정기적으

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영양교육과 운동프로그램에 참

여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

되는 65세 이상의 여성독거노인들로 임의 표출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대상은 K-MMSE가 24점 이상으로 인

지기능에 이상이 없고(Kang, Na, & Hahn, 1997), 

글을 읽을 줄 알고 의사소통에 심각한 장애가 없으며,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할 것

을 서면으로 동의한 자이다. K-MMSE가 23점 미만인 

대상자와 우울증으로 약물을 복용중인 대상자들은 배제

하였다.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의 수는 G power 3.1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기존의 통합예술프로그램들

을 메타분석한 Kwak과 Kim (2013)의 연구를 근거로 

효과크기를 .80로 정하고, 유의수준은 .05, 검정력(1-

β) .80을 기준으로 단측검정, 독립표본 t-test 시 최소 

표본크기는 집단별로 21명인 것을 기준으로 할 때 

20% 탈락률을 고려하여 한 집단에 25명이 산출되어 

실험군 25명과 대조군 25명씩, 총 50명의 대상자를 임

의표집 하였다. 실험군 중 질병으로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대상자 2명, 설문지의 응답이 불확실한 

1명, 대조군 중 설문지의 응답이 불확실한 1명, 병원 

방문으로 인하여 설문지 작성에 참여하지 못한 1명이 

탈락되어 최종 연구대상자는 실험군 22명, 대조군 23

명으로 총 45명이었다. 

3. 연구 도구

1)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는데 필요로 하

는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

력에 대한 자신감의 지각정도를 의미한다(Bandura, 

1977).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도구는 Kim 과 Cha 

(1996)가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연구하기 위

해 개발한 것을 Kim (1997)이 수정한 일반적 자기효

능감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감 7문항, 자기

조절효능감 12문항, 과제난이도 선호 5문항의 3개 하

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4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 에서 1점에

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199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5이었다.

2) 우울(Depression)

우울은 정상적인 기분 변화로부터 병적인 기분 상태

에 이르는 근심, 침울함, 무력감,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기분장애를 의미한다(Battle, 1978).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Sheikh 과Yesavage (1985)의 

단축형 노인우울 척도를 Cho 등(1999)이 한국어판으

로 표준화한 노인우울 척도 단축형(SGDS-K)을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예’, ‘아니오’ 의 이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Cho 등(199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5이었다.

4. 실험 처치

통합활동프로그램은 오락, 음악, 작업, 미술, 문학, 

운동 등의 다양한 치료적인 활동으로 복합적으로 구성

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Kim & Kim, 2008). 본 연

구자는 정신전문간호사이면서 1급 정신건강간호사와 웃

음치료사로 18년간 정신과병동에서 정신질환자를 대상

으로 웃음치료, 작업요업, 레크레이션치료 등 다양한 치

료적 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경험이 있으며, 지역사회

에서 청소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개인 및 집단활동프로

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통합활동요법은 취약계층 

여성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악, 미술, 무용 등을 중심으

로 구성 한 Kim 과 Kim (2008)의 통합예술치료와 

Yang (2012)의 다양한 예술기법을 중심으로 구성한 

통합예술치료프로그램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프로그

램 내용에 대해 정신간호학교수 1인, 1급 정신건강간호

사 1인, 정신전문간호사 1인, 미술치료 전문가 1인 및 

웃음치료 전문가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해 본 결과 

내용타당도지수(Content Validity Index : CVI)가 

.90이상으로 나타나 본 프로그램의 내용은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은 총 10회기의 프로그램으로, 실험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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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D복지센터 프로그램실에서 50분씩 주 2회 총 5주

간 화, 목요일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는 

복합프로그램의 우울에 대한 효과를 메타분석 한 Kim 

과 Kim의 연구(2014)에서 제시된 총 회기별 평균 효

과크기가 10회기 이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활동

시간은 60분 이하, 횟수는 주 2회에서 효과가 가장 크

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본 프로그

램 진행은 연구자가 담당하였으며, 미술치료 전문가 1

인과 정신간호학 석사재학중인 학생 1인을 연구보조 진

행자로 선정하여 프로그램 진행 시작 전에 1주회씩 1시

간의 워크숍을 통해 프로그램 내용을 숙지시키고 활동

에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1회기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사전 조사, 프로그램 목적 및 진행 소개, 규칙을 만들고 

서약서를 작성함으로서 프로그램의 흥미를 유발하여 동

기를 부여하였다. 2회기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로 자신

이 가장 좋았던 순간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친밀감을 느끼며 신뢰감을 형성하

도록 하였다. 3회기는 ‘과거 유행했던 노래를 맞춰 봐요’

로 1950∼1960년대 유행했던 노래 5곡을 순서대로 한

곡씩 들어보며 노래를 듣고 난 뒤 제목을 알아맞히고, 

노래를 불러봄으로써 즐거움과 활력을 증가시키고 인지

기능과 자기효능감도 향상시켰다. 4회기는 ‘세월과 함께 

한 나의 손’ 에서는 명상음악을 들으며 정서적인 안정감

을 느끼고 자신에 대한 장점에 대해 다른 대상자들로부

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도록 함으로써 자존감을 향상

시켰다. 5회기는 ‘고향을 찾아서’ 에서는 지점토로 고향

의 풍경을 꾸밈으로써 고향에 대한 회상으로 흥미유발

과 정겨움을 느끼도록 하였다. 6회기는 ‘내가했던 가장 

잘한 일’에서는 친숙한 쑥향기를 흡입하며 자신의 인생

에서 가장 잘한 일 3가지를 떠올리며 삶의 보람을 재인

식함으로써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자각하였으며 자

신만의 개성 있는 쑥 비누를 만들면서 성취감을 느끼도

록 하였다. 7회기는 협동화를 통해 타인이나 공동체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8회기는 

‘스트레스 관리하기’로 혼자 지낼 때 효율적이고 적극적

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식을 배움으로써 자기효능

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9회기 ‘나는 할 수 있어

요’ 에서는 노년기의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노인에 대

한 영상을 시청하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 및 자신

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켰다. 10회기는 ‘아름

다운 노년’으로 멋진 여생을 꿈꾸며 희망나무에 자신의 

소망을 기록해 나무에 끼움으로써 남은 인생에 하고 싶

은 일들을 조망해 보도록 도왔다<Table 1>. 

5. 윤리적 고려 

연구 시작 전 국립 K대학교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승

인(IRB: 2015-0066)을 받았으며, 먼저 D시에 소재

하는 일개 D복지센터 기관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에 대해 설명하고 프로그램 진행에 대하여 허락과 동의

를 받았다.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취약 여성독거노인 중 연구 대상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들을 연구자가 직접 만나거나 통화를 통해 연구

의 목적과 방법을 알리고 수집된 자료의 익명성과 참여

자의 비밀보장을 약속하고 자료는 학문적 목적으로만 

활용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에 대해 대상자의 의문

사항을 자유롭게 질문하도록 하였고 연구에 참여한 대

상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 언제라도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 준 후 자발적인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자료수집이 종결된 이후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에게 소정의 사례품을 지급하였으며, 대조군에게는 통

합활동프로그램 중 협동화 활동과 쑥 비누 만들기 활동

을 포함한 축약된 2회기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6.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임의로 표출된 대상자들을 사전에 동

전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온 대상자를 실험군, 뒷면이 나

온 대상자는 대조군으로 할 것을 정한 후 동전던지기를 

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할당하였다. 집단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참여자들이 원만하게 집단 활동을 하고 상

호작용하기에 적절한 인원수가 최소 21명인 점을 근거

로(Kwak & Kim, 2013) 탈락률20%를 고려하여 실

험군 25명, 대조군 25명을 선정하였다. 실험군의 경우 

25명의 인원을 A그룹(n=12), B그룹 (n=13)로 나누

어 A그룹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B 그룹은 화요일

과 목요 오후에 각각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실

험군과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대조군은 월요일에 센터

를 방문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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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간의 측정오차를 최소화 하기위해 대상자에게 

주는 정보를 동일화 하였으며 자료수집방법과 절차 및 

도구들에 관한 프로토콜을 만들어 연구보조원에게 교육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위

해 프로그램 진행자인 연구자를 제외한 2명의 연구보조

원이 실시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프로그램 시

작되는 9월 1일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종결하는 

10월 1일에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Table 1. Contents of Integrated Activity Program

Session Subject Objectives Details
 Time

(Minutes)

1 Orientation To establish 

trust the 

program 

- Pre-test

- Introducing purpose and progress of programs 

- Making the rules

- Making an agreement

50

2
Self

introduction

- To build trust, each person introduces myself 

  with my own picture to group members.
50

3

Figure out the 

popular old 

musics

To increase 

self-efficacy

- Listening 5 different musics that was popular 

  from 1950s to 1960s.

- After listen musics, figure out title of musics 

- Sharing stories related to musics .

- Each person talks about their favorite music and 

  sings a song.

50

4
My hand with 

time passed

- Sit in a comfortable position like calmly close 

  eyes, straighten back and put hands on laps.

- while listen meditation musics, each person 

thinks about 5 merits.

- Draw hands and wirte 5 merits on each finger

  drawing. Sharing 5 merits with others  

50

5
Searching for  

hometown

- Showing media related to hometown landscape

- Sing a song 'Spring of Hometown'

- Making hometown landscape with clay

50

6 Job well done

- Inhale mugwort fragrance, close eyes, listen 

  music, and imagine 3 good things that each 

  person has been done 

- Sharing good experiences or meaningful and

  rememberable times

- Making mugwort soap to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50

7 Cooperation

To increase 

self-efficacy

and decrease 

depression

- Making cooperation sandpaper drawing

- Each team present their work and appreciate    

  other teams works

50

8
Stress

management

- Lecturing about stress

- Talks about self stress, write stress on balloon 

and fly it

50

9 I can do it

- Watching successful life story of old man in

  senescence stage and talking about it(an exciting 

  life 5678)

50

10
Wonderful 

advanced age

To complete 

the program

- Imagine about wonderful rest of life- hanging 

  each person's wish on tree of hope 

- Closing the session after sharing this experience, 

new things that realized, things that want to 

advice each other.

- Post-test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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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

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집단별 정규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왜도 값을 살펴본 결

과, 절대 값이 1.0보다 작아 정규분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olmogorov-Smirnov 정규성 검정에서 

유의수준 .05보다 높았고, Q-Q도표에서 데이터들이 직

선에 가까워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어 모수

통계기법을 적용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

성 및 사전점수에 대한 실험 전 동질성 검정은 x2-test,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 종속변수에 대한 

실험 전 동질성은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실험 

처치 후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 종속변수의 실험군과 

대조군 별 사전사후 차이 값에 대한 검정은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하였다. 도구들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별 동질성 검정

본 연구 대상자는 실험군 22명과 대조군 23명으로 

총 45명 이었다.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실험군의 경

우 78세 이하가 45.5%, 79세 이상이 54.2%이었고 

대조군은 78세 이하가 56.6%, 79세 이상이 43.5%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실험군에서 무학(한글해독 가능)이 

63.6%, 대조군은 69.6.%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실

험군 77.3%, 대조군 73.9%에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결혼 상태는 실험군에서 사별이 90.9%, 대조군은 

95.7%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상태로는 실험군은 건강

상태가 나쁘다와 보통이다 45.5%로 동일한 수치가 나

왔으며 대조군은 건강상태가 나쁘다 52.2%로 나타났

다. 자녀의 유·무로는 실험군이 자녀가 있음이 86.4%

로, 대조군은 95.7%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이유로는 

실험군은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가 50.0%로 대조군은 

52.2%로 가장 많았고, 혼자 거주한 기간은 실험군은 

11∼20년이 31.8%, 31년 이상이 각각 31.8%로 나

타났고, 대조군은 11∼20년이 39.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1년 이상으로 26.1%였다. 현재 힘든 문제

로 실험군은 신체적 질환이 라고 응답한 경우가 

45.5%, 대조군은 39.1%가 신체적 질환이라고 응답하

였다. 하지만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검정한 결

과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2>.

2. 종속변수의 사전 동질성 검정

통합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두 집단 간의 자기

효능감에서는 실험군이 평균 66.32(±8.49)점, 대조군 

평균은 67.74(±8.78)점으로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우울에서도 실험군이 평균 10.27 

(±2.25)점, 대조군 평균은 8.87(±4.02)점으로 두 집

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모두 동질 한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3>.

3. 가설 검정

가설1 ‘ 통합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자기효

능감 점수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높아질 것이

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 처치 후 자기효능감 점수는 실

험 처치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t=9.19 p<.001) 가설 1은 지지되었다<Table 4>.

가설2. ‘통합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우울 

점수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낮아질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 처치 후 우울 점수는 실험 처치 후 실

험군과 대조군의 평균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t=-18.31, 

p<.001)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4>.

Ⅳ. 논    의

본 연구는 통합활동프로그램이 취약계층 여성독거 

노인의 자기효능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통합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기효능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졌다. 본 

연구는 특성 상 근접성이 어려운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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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통합활동프로그램에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는 

연구가 전무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

다. 비록 본 연구와 같이 통합활동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음악, 미술, 작업, 회상, 신체활동 등 다양한 내용이 포

함되어 있는 인지자극활동프로그램 효과와 비교해 볼 

수 있다. 경도인지장애 노인대상으로 한 인지자극활동

프로그램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태도

와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향상시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켰다는 연구결

과(Bang, Bang, Son, & Oh, 2019)와 일치하였다. 

또한 노인 대상 건강한 노화프로그램으로 자신의 강점

과 긍정적인 요소를 스스로 찾음으로서 자신에 대한 믿

음이 강화되어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

(Scult et al., 2015)와도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에서

Table 2.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N=45)

General Characteristics  

Exp.

(n=22)

Cont.

(n=23) χ2 p

n(%) n(%)

Age

(Years)

≤78 10(45.5) 13(56.5) .55 .458

≥79 12(54.5) 10(43.5)

Education

Lack of Schooling(Possible 

Interpretation of Korean Alphabet)
14(63.6) 16(69.6) .18 .673

≥Elementary School 8(36.4) 7(30.4)

Religion
Yes 17(77.3) 17(73.9) .07 .793

No 5(22.7) 6(26.1)

Marital Status
Separation/Divorce 2(9.1) 1(4.3) .483†

Separation by Death 20(90.9) 22(95.7)

Health State

Not Good 10(45.5) 12(52.2) .905†

Moderate 10(45.5) 9(39.1)

Good 2(9.1) 2(8.7)

Having Children
Yes 19(86.4) 22(95.7) .287†

No 3(13.6) 1(4.3)

Reason of not 

live with children

No Children 2(9.1) 1(4.3) 1.000†

Comfortable to Live Alone 11(50.0) 12(52.2)

Impossible Living With Children 9(40.9) 10(43.5)

Period of 

Living Alone

(Years)

1-10 4(18,2) 3(13.0) .929†

11-20 7(31.8) 9(39.1)

21-30 4(18.2) 5(21.7)

≥31 7(31.8) 6(26.1)

Serious Problems

Physical disease 10(45.5) 9(39.1) .929†

Economic Hardship 6(27.3) 6(26.1)

Solitary & Loneliness 6(27.3) 8(34.8)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Fisher†: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

Table 3.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N=45)

Variables  
Exp.(n=22) Cont.(n=23)

t p
M±SD M±SD

Self-efficacy 66.32±8.49 67.74±8.78 -0.55 .584

Depression 10.27±2.25 8.87±4.02 1.45 .155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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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당히 자신을 소개하고 명상음악을 들으면서 스케

치북에 손가락을 그려서 자신의 장점 5가지를 적고 스

티커로 예쁘게 꾸미는 활동인 세월과 함께 한 나의 손

은 잊고 지냈던 자신의 장점을 스스로 깨달아 타인에게 

표현하도록 한 것이 부정적으로 위축된 삶에서 ‘나도 무

엇인가 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다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내가했던 가장 잘한 일’에서는 친

숙한 쑥향기를 흡입하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3가지를 떠올리며 삶의 보람을 재인식함으로써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자각하였으며 자신만의 개성 있는 쑥 

비누를 만들면서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여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사포를 이용하여 협동화를 그림으

로써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

롭게 표현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상호 협동적으로 노

력한 것이 책임감과 성취감을 느끼도록 한 것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스트레스 관리하기’로 혼자 지낼 때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식을 배움으로써 자

기효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나는 할 수 있어

요’에서는 노년기의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노인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 및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켰다. 실제로 본 연구프

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프로그램 초기에는 연구자

가 활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수행하도록 하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나는 이런 거 못 한다’, ‘나는 안 배워

서 잘 못한다’라며 자신 없어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

거나 수행을 망설이는 경우가 잦았다. 그러나 프로그램

이 진행되어 갈수록 ‘나도 이런 멋진 그림을 완성 할 수 

있다니 좋다’, ‘나도 이제부터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신념, 성취감 및 의욕을 보고한 것도 이러

한 맥락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통합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우울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현재까지는 취약계층 여성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통

합활동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우울의 효과를 본 연구는 

적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취약 계층은 아

닌 여성독거노인들에게 집단표현예술치료를 적용해본 

결과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시키고 집단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협동심, 성취감이 높아져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되어 우울이 감소되었다는 연구

(Choi, 2015)와 일치한다. 노인요양시설의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 음악, 동작을 도구로 사용

한 통합예술프로그램이 집단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

해 서로 이해하고 지지함으로써 무력감과 상실감을 저

하시켜 우울이 감소되었다는 연구(Yang, 2012)와도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 대상자인 취약계층의 여성독거 

노인들은 연령 상 만성신체질환으로 인해 삶의 질이 낮

아질 뿐 만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 없고 가족 부재로 안

정된 환경을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자존감 저하, 무력감, 

우울이 항상 잔재되어 있다(An & Choi, 2018). 본 

연구의 프로그램 내용들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노인의 특성 상(Ahn, 2003) 1개의 활

동프로그램 보다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 복합프로그

램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Kim & Kim, 2014)

와 정서적인 영역과 신체적인 영역에서 균형 있는 활동

Table 4. Comparison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N=45)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s

(Post-Pre)
t

(p)
M±SD M±SD M±SD

Self-efficacy

Exp.

(n=22)
66.32±8.49 86.09±5.88 19.77±9.94

9.19

(<.001)Cont.

(n=23)
67.74±8.78 68.00±8.97 0.26±0.69

Depression

Exp.

(n=22)
10.27±2.25 3.32±1.32 -6.95±1.76

-18.31

(<.001)Cont.

(n=23)
8.87±4.02 8.83±3.97 -0.04±0.21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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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Kim & Kim, 

2015)와 일치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관점과 일치

하는 본 연구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매회 프로그램 시 

음악에 맞추어 실시한 건강 박수를 시작으로 ‘과거에 유

행했던 노래를 맞춰 봐요’는 1950∼1960년대 유행했

던 노래 5곡을 순서대로 한곡씩 들어보며 노래를 듣고 

난 뒤 제목을 알아맞힌 후 직접 노래를 타인의 장단에 

맞추어 신나게 부르도록 함으로써 즐거움과 활력을 증

가시켰고, 스트레스 관리하기’에서는 풍선에 현재의 스

트레스를 적어 날림으로써 후련함을 느끼도록 하였다. 

또한 ‘아름다운 노년’에서는 멋진 여생을 꿈꾸며 희망나

무에 자신의 소망을 기록해 나무에 끼움으로써 남은 인

생에 하고 싶은 일들을 조망해 보도록 하고 희망적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였다. 즐거움과 활력은 신체의 면역력인 면

역글로부린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Cha & Hong, 

2013)와 즐거운 활동과 행복감은 코티졸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Kim & Jun, 2009)를 바탕

으로 본 연구 대상자들의 우울이 낮아진 결과에 대해 

해석해보면 여성독거노인들에게 본 연구의 통합활동프

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느낀 즐거움과 활력이 

자신들의 지병이나 통증을 덜 감지하게 하여 우울 감소

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 대상들이 

우울이 감소된 또 다른 이유로 본 연구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외로울 때 노래나 운등 등 효율적인 대처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이 향상된 점도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본 연구 대상자들의 자

기효능감과 우울 간 상관관계를 추가 분석해 본 결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점과 Song 등(2010)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울중재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

해야 하는 주요 변수로 자기효능감을 말하며,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인이 경험하는 외부의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전략을 훈련

시켜 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한 

점이다. 따라서 다양한 표현매체를 활용한 통합활동프

로그램이 취약계층 여성독거 노인들의 자신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고, 타인과

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소외감고 고립감을 감소

시켜 우울이 저하된 것(Lee & Won, 2014)으로 사료

된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통합활동프로그램은 취약계층 여

성독거 노인들에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와 믿음

인 자존감을 향상시켜 신체적·심리적·경제적 능력이 저

하된 상황 속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높

이고,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자신과 환

경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우울

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간호학적 의의는 지역사회에서

의 간호사들의 활동이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취약

계층 여성독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기효능

감은 증진시키고 우울은 감소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전문간호 인력을 활용하여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

고 그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지역사회보건현장에서 간호

학의 영역 확대와 전문화에 기여한 점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취약계층 여성독거노인에게 통합활동프로

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자기효능감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를 검정하고자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술, 음악, 작업, 

신체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 통합활동프로그램

이 고립되어 위축된 여성독거노인에게 효율적인 대처방

법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기분 전환과 활력 증가

로 인해 우울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와 왕래가 없고 위축된 취약계층 여성독거노인

들이 본 연구의 활동프로그램에 즐겁게 참여하여 활동

하도록 함으로써 자기효능감도 높아짐과 함께 우울을 

낮아지게 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건강관련기관과 

간호현장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이 노인들을 위한 효율적

인 간호중재로 활용해 볼 것을 제언한다. 또한  남성 독

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 

효과를 비교해 볼 것을 제안하며, 시력과 문장이해 능

력 저하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효과를 측정 

시 종속변수로 자기보고식 설문척도를 활용에 애로점이 

있으므로 이들의 행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행동측정도

구를 활용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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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an Integrated Activity Program on the Self-Efficacy and 
Depression of Underprivileged Elderly Women Living Alone*

Oh, Myoung Soo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Practitioner) 

Kim, Hee Sook (Professor,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n integrated activity program on the 

self-efficacy and depression of underprivileged elderly women living alone. Methods: The 

participants recruited were fifty underprivileged elderly women living alone in D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 to October 1, 2015. To test the effects of the integrated 

activity program,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matched groups, an experimental 

group (N=25) and control group (N=25). The data were analyzed with a χ2-test,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 and t-test using the SPSS/WIN 12.0 program. Results: After 

attending the integrated activity program,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were found for self-efficacy (t=9.19, p<.001) and depression 

(t=-18.31, p<.001).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integrated activity program 

enhances self-efficacy and reduces depression in underprivileged elderly women living alone. 

Therefore, this program is a good strategy that community mental health nurses can use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underprivileged elderly women living alone. 

Key words : Underprivileged Elderly Women, Self-efficacy,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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